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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마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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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모습

깜풍아라(Kg Ara) 마을 동네잔치에서

♣ 감사
1. 다니엘선교센터를 통해 깜풍서물(Kg 

Semul)과 깜풍아라(Kg Ara) 원주민교
회에 쌀과 식용유 등의 긴급식량을 제
공하고, 마을전도 잔치를 함에 감사

2. New Daniel Personal 훈련을 통해 
뉴멤버와 팀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과 
행정능력을 주심에 감사

3. 정글 원주민교회 지역개발을 위한 펀
드가 조금씩 마련됨에 감사

4. 난민학교의 특별활동 수업을 담당하는 
박&김 선생님부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동역함에 감사

♣ 함께
5. 깜풍뻔냐우(Kg Penyau), 깜풍서물(Kg 

Semul) 교회 예배당 건축, 예배관련 
설비, 부속건물수리, 상수도, 축구장, 
원주민청년 농업사역을 위한 펀드를 
위해

6. 깜풍아라(Kg Ara) 목회후보자와 지도
자 발굴과 훈련을 통해 현지화를 준비
하도록. 동역하는 무사형제, 김&유 선
생님 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 미얀마난민학교 단기사역을 오시는 박
장로님과 소담교회 단기팀의 헌신, 필
요, 행정 등이 잘 준비되고 현장과 좋
은 협력사역이 일어나도록

8. 장기사역을 위한 MM2H 비자신청과 
필요가 준비되도록 

♣ 하은  & 신우 (고2)
9. 하은. 현재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

고 주변의 사랑과 돌봄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

10.신우. 고1 과정을 잘 마침에 감사. 방
학기간 동안 운동, 독서, 영성 수련회
참여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 선교지에서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를 생각하며 

  방학을 맞이한 아들과 저녁 시간에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한다. 
태어난 이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국내사역(안식년) 외에는 없
다보니 매일 성경 큐티로는 모국어 이해에 한계가 있어서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의 <북학의(北學議)>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조선의 것과 비교 관찰하여 집필한 견
문 실학서이다. 그는 병자호란(1636) 이후 청나라를 멸시하는 
풍조의 조선에서 중국을 본받아 상공업과 농경생활의 개혁을 통
한 구국구빈(九國救貧)의 길을 소신 있게 주장하였다. <북학의>
에는 서문을 쓴 세 명이 있다. 그 중 서명응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현실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정에서 
제도에 관한 책을 편찬할 때 솔개나 개미가 미래를 미리 내다보
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당시 북학파는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의리만 앞
세운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의 북벌론(北伐論)은 안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고, 밖으로는 강대
국 청나라를 따라갈 수조차 없었다. 북벌론은 권력을 가진 권문
세가 양반관료들의 세력유지 수단일 뿐으로 조선 중후기 과거시
험 합격자들은 몇몇 가문들이 독차지했다. 박제가의 근대의식은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일본이 조선과 맺은 병자수호조약(丙子修
護條約, 강화도조약, 1876) 보다 90년이나 앞선 1786년에 임금
께 올린 상소문 <학서양(學西洋)>에 나타난다. 그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우자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서양 지식인들을 초빙하여 
청년들에게 천문역법, 농사와 양잠, 의학, 건축, 광산, 배와 무
기, 유리 제조, 과학 기술 등을 배우도록 요청했다. 북학파는 천
주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는데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은 
불교와 비슷하지만 천주교는 불교에 없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학과 과학이 있어 탄압할 이유가 없다.”라 주장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실행되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근현대사는 대폭 수정되었을 것이다.

  내 나이 쉰 중반이 되면서 정글우림이나 원주민 마을에 다녀
오면 댕기나 풍토병, 피부병 등에 쉽게 노출되고 회복도 예전과 
달리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그들의 당면한 문제와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다니엘선교센터’의 긴급식량지원으로 깜풍아라(Kg 
Ara) 마을에 다녀왔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혼재하는 마을에서 
촌장의 도움으로 동네잔치를 열었다. 주일 오전에 마을 공동체에
서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오후에는 예배당에서 
전도 축제를 하였다. 예배 후에는 가정별로 쌀, 식용유, 라면을 
나누었는데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다른 종교배경의 사람
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잔치였다.
  행사 후 촌장의 막내 며느리가 원주민 중에서 극히 드물게 고
등학교 졸업자로 성경공부를 이수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현지교
단의 온라인신학과정에 참여하길 원했다. 중1인 손녀는 자신은 
꼭 신학교를 가서 원주민마을 목회자가 되길 소원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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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잔치에서 김온유, 이보배 가정 올림


